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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김용환 교수

 전화: 02-880-1543, 이메일: yhwankim@snu.ac.kr

                                                                              배포일: 2024.9.4.(수) 
                                                                                        

서울대 공대-영국 로이드선급재단,

미래 선박의 안전 기술 연구 위한 발전기금 출연 조인식 개최
- 70억 원 기금 기부한 로이드선급재단과 연구협력 강화 

- 서울대 공대 연구팀 및 조선 3사의 산학협력 MOU도 공동 체결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지난 9월 3일(화) 관악캠퍼스에서 영국 로이드선급재단(Lloyd’s 

Register Foundation)과 함께 미래 선박 안전 연구를 위한 발전기금 출연 조인식을 개최했다.

□ 로이드선급은 향후 5년 간 서울대 공대에 400만 파운드, 즉 한화로 약 70억 원의 연구기금을 

출연한다. 세계 최대의 선급(선박 설계연구·기술 인증기관)으로 선박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로이드선급은 공익 재단인 로이드선급재단 운영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연구센터, 

교육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15년 동안 서울대 공대에 약 50억 

원의 연구자금을 기부해온 로이드선급재단은 이번 출연금까지 포함해 총 120여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 이 연구기금은 조선해양공학과 김용환 교수가 이끄는 글로벌 연구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박 안전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분야의 핵심 인력을 교육할 재원으로 사용되며 미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의 대학과 연구소 등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 유홍림 총장, 김영오 공대 학장, 루스 범프리(Ruth Boumphrey) 로이드선급재단 CEO, 개러스 

위어(Gareth Weir) 주한 영국부대사,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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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식에서는 대형 조선 3사인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서울대 글로벌 연구팀의 

산학협력 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향후 공익 목적의 선박 안전 

기술이 상용화를 거쳐 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루스 범프리 로이드선급재단 CEO는 “서울대의 탁월한 연구 업적이 로이드선급재단의 

장기적인 기금 지원과 양 기관의 돈독한 파트너십을 가능케 해온 만큼 이번 출연을 계기로 

서울대의 사회 기여도가 더 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홍림 총장은 “기금을 소중히 

활용하여 서울대가 미래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화답했다.

 □ 그리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국내 조선사를 

대표해 “한국 조선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늘 발맞춰 걸어온 로이드선급과 동반자 관계를 

지속시키며 미래 조선해양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첫 번째 줄 좌측부터)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부대사, 루스 범프리 로이드선급재단 CEO, 유홍림 서울대 총장 (두 번째 줄 좌측에서 세 번째)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


